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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훨 
【강 룰】 

교황청과성 베드로의 
후계자 로마 교황 

김영구 신부 ‘ . 바다칸 시국의 원수 (元首)이며 세계 가폴릭 교회의 최 
고 지도자인 교황의 정식 칭호는 〈로마 추교， 예수그러 
스도의 대 리 , 사도 수장(首長)의 후계자， 천 가폴릭 교 
회의 수장， 저 유럽 총대주교， 이탈리아 수좌 대 주교(首 
座) , 호마 판쿠(管圖) 대주교 및 수도 대주교， 바티칸 
시국 주권자〉이다. 이를 최고 고문인 추기경단(播機聊 
團)과 교황 또는 추기경을 장판A로 하는 중앙 행정기판 
인 로마 교황청이 보좌하고 있다 . 
교황청은 12개의 성성 (聖省)， 세 법원， 판서 (官暑) , 

웅내부(홈內部) , 약 13개의 위원회로 촉직되어 있￡며 
국우성 (國務省)장판이 이 를 통빨한다 • 
성서에 없는 천주교회에 판한 천설에 짜료연， 서기 67 

갚 어느날 청년 시대에 갈리리호에서 고기장이를 했먼 
어떤 늙은이가 콜려 내 렸다 . 그는 너우나도 그리스도교 
를 열심히 전도했다고 로마 판헌에게 잡혀서 +자가에 
달아 매어 축는 선고를 받았다 .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같운， 똑같은 방법￡로 처형 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거꾸로 매달아 축게해 달래서 
그의 소훤울 이뤄 주었다고 한다. 이 순교자는 바혹 그 
리스도의 열두 제자의 한 사랑인 시온 베드로로서 성 바 
울과 함께 로마에 천주교를 천도했다 . 비로의 옥외극장 
(置外없j場)의 바로 밖에는 불에 타 죽윤 학살펀 천주교 
인 시체를 묻은 요지가 있는데 베드로의 시체도 거기 던 
져졌었다 . 그러 냐 에드로의 축음은 헛되지 않았다 . 그가 
죽음A로써 많은 신자가 생겼고 250\날뒤 (313) 년에는 로 

i 마 황제 콘스당티누스 대황 자신도 개종하여 가폴릭 신 
자가 되어 곧 베드효의 우영 위에 교회률 세웠마. 이 곤 
스당티 누스가 세운 교회는 성 베드로 대 성천이라고 불 
리며 1100~ 동안 서 있었마. 이 성천은 역대 교황이 다 
스리고 또 온 유럽의 왕이나 황제가 성 베드로의 무영 
앞에서 대판식을 올리게 되었마. 1450년 우렵부터 이 역 
사적인 건물은 애우 노후하기 시작하여 모두 깨꿋히 허 

’ 풀어 1506년， 그혜의 법왕 율리우스 2세는 허운 자리에 
그전의 2배나 되는 새 성천흥 세웠마 . 이것이 바로 현재 * 의 바리칸 풍천 안에 있는 생 베드로 대 성천이마. 
이 성 베드로 성전윤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건축￡후써 

장엄 하기 이를데 없다. 특히 이 건축의 중성이 되는 지 
F 릎(圓둘레 ) 4 1 m의 중앙 돔은 마켈란첼로의 설계로 이뤄 ’ 쳤으며 ， 그가 70살을 념은 뒤 J손을‘ 댄 것이다 이 돔(半 

球形 건축법에 Done)윤 108 m의 높이 에 있는데 그 위에 
24m의 탑이 서 있A며 그 끝에 +자가가 있다 . 이 동은 
맨 위까지 오를 수 있는데 여키 오르연 높은 산 꼭대기 
에 오른 기붐이다. 

오늘은 교황주일 입 니 다 . 

교황성부의 성수우강 하시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기 바 
라오며， 성섭껏 성금을 올려 교황사업에 협력하시기를 
바라융니다 . 

〈전주시 교통 1가 132- 4) 

* 이 주월의 미사 * 
(1) 개회식 

드물멈탤흙활 캡결펴희들은 손액을 쳐라， 기쁜 소리 
(2) 말음의 전례 

p웰11독서 (옐왕 전 19, 16b 빠21 ， 경향잡지 6월호 

옐리세요가 일어나 옐리아를 짜라 나섰다. 
디흥계솜 @주여， 당신은 나의 기엽이오이마. 
상신윤 냐에게 생영의 걸을 가르치시어 당신을 모시고 
좋짧갤좁홉l담식 오릎 변에서 영원히 누렬 즐거웅 
43되져1 2독셔 (갈라다 아 4, 31b-5, 1. 13- 18 , 성서 p , 

너회는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올 받았마. 
口알뱉루야， 알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 당신 종이 듣나이 마. 당신의 말씀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나이마. 
口북륨(루가 9 : 51- 62, 장서 P. 154) 
예수께서 예루살랩￡로 가시혀 하였마 . 어다로 가시든 

지 당신을 짜르리다. 
口심자톨의 기도 
1. 당신의 거룩한 교회흘 동하여 우리를 기르시는 주 

여， 당신의 대리자인 교황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에 
케 시대의 정표를 제대로 읽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주여'" 

2. 주역， 당신을 대신하여 우리흩 인도하시는 목자 교 
황 바오로 6세에게 건강을 주소서.@ 

3. 주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하오니 이 더위에 서로 
z짜증내지않고 화목을 이루어 가게 인도하소서. 

주여 비요니， 당신이 천히 세우신 옥자 바오로 6 
서1로 하여 금 말과 모벙 A로 우리 ·를 보살피 다가， 맡겨 진 
양주리와 더불어 영원한 생영에 이르케 하소서 . 우라 
주 .. .... @아벤. 

(3)성한의 전례 
성찬석 . 톨힘 

」口영성체송 야훼닝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안의 온갖 
것도 그 이릎 찬양하라. 

("4)돼획식 

* 숲정이 산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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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안드헤아) 

며칠전 본당신부닝께서 새 엄지로 떠나셨다. 하기야 
언젠가는 가실 붐이라 생각했는데， 악상 닥치고 보니 착 
잡한 상정얼 뿐이다. 떠냐시는 날， 않윤 신자들의 눈엔 
눈물이 글썽였다. 극왜도 3년이나 같이 지내시반 푼이었 
A니 그것은/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가시는 릎에게 눈 
물융 보이지 않￡려고 억지로 웃음을 그러자니 더욱 눈 
시울이 뜨거워졌다. 
새 신부닝이 요셨다. 우리 오두들은 기쁜 마음으로 신 

:부닝올 환영했다. 제대 앞에서 간단한 기도를 끝내고， 
신부넙께서는 교우들이 서로 협력하여 본당‘을 열성히 가 
꾸어 냐가자고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 신부닝의 눈빛윤 
우리에게 커다란 믿음감올 주셨다. 
이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알율이 다 그러는가 보‘ 

마 ::L.러나 혀난다는 것은 결코 영원한 이벌이 아낼 것 k 
이다. 언적l가는-주닝의 은총을 발~려고 하는 우리이기 
어1-한 일치점에서 다시 만날 것이마. 기약없는 이별이 
아니니까. 오히려 혀나야만 하는 그 자체가 훤망스려울 
뿐이다. 그러냐 이것이 주넙의 뭇이라연 우리는 결코 원 
망할 수 없마. 
신부닝께서 우리 결올 떼냐가셨지만， 우리 안에 

히 살아냥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공풍체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 01 공동체를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공동체가 머무 ‘ 
르지 않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 냐 개인올 생각하끼에 
앞서 언제나 공동체롤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공동체 정신， 그 생활， 바로 이것이다오늘날처령 오 

든 것이 삭막하기만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누룩인 우 
리들이 해야 할 얼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공동체 의식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환하는 것이야말로 크리 · ‘ 
스얀의 사영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고，우리와 함께 사셨다. 영원한 
진리， “서로 사랑 하시오”라는 , 가르칭이 이를 웅변하고 
있마. 
이제 남은 일은， 새로 오신 신부닝을 모시고， 보다더 

노력하여 참신한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어엔 신부닝 
이 가시고 요시먼 간에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 

시기 예운이다. 

영원 

김 재 욱(라파옐) 

옴이 짙어진 6월이 요연 마음도 푸르려진다. 영록소 
정윤 물이 혈관에 스미 어 온통 푸른 물이 옴을 칠하고 
있는 것만 같다. 

6월은 푹희 계철이다. 태양의 열빛이 쏟아지고 꽃들이 
성그러히 펴에냐는 호홉속에적 정서를먹고살아온 수양 
버들의 냐래충이 한들거리고， 요영히 대지를 까는 보릎 
달의 정겨움도 한충 나그네의 설움을 씻게 하리라. 
멀리만 사라졌먼 추억의 그러움을 부르고 희열의 상녕 

에 싸이어 그늘밑을 거날고 싶은 6월의 석양은， 아홍진 
어린애의 우지개 같윤 꿈이라도 꾸고 싶동계철이 얀니 
던가! 
~6월의 여 안들운， 그러 고 6월의 사내 들윤 부푸는 6월의 
녹음에 짙은 푸름의 생리로 생을 꿈하며 ’ 내얼에 설계률 
스케치하려 하지 않A련가j j 

푸른 물이 쭉뚝 듣는 6월의 녹음은 앙상과 허，영 과 허 달 
을· 씻케하고 건천한 피의 순환을 재생하여 정신 박약의 
허심영에 앓던 자률，생윈 의욕을 앓고 방당하는 자흘 째 
울 것이니 녹음의 아청플 호흡하여 보라. 역사의 냐이 
바해를 강고 억갱의 첨욱을 되사린 육중한 아칩의 푸른 
"<\.01 카슨에 아겨 치 리 라-

을 사르고 6월에 ‘ 

가 사는 것은 성 
사랑 같은 가슴 
「이 역사률 꾸캘 

음들이 영울멍울 
됨을 더는 것도 
아널까! 
반석처렵 반반 

!는 마음이 녹 
는 시간의 계단 

뿌린 자라둥만한 
한참 바쁜 6월의 
여는냐우률위 

6월이 주는 꿈의 

이 엎인 대지의 
i을 보여 불타는 
등 길은 분영 푸 
F는 아릎다운 동 

} 단요철에 베푸 
l 마자락에 고운 
하늘올 냐르며 J 
F만 음률이 하늘 

에 냐부꺼연 푸른 노래를 부르는 아이둘의 눈깃에 옐야 
총총하겠다 

6월에 사는 마음은 기쁘다. 6월에 여인들과 사내률은 
녹음으로 카라. 녹음은 그대플의 꿈을 아른당케 가푸리 
라; 그러고 그대들을 살쩌도록 노래불러 추리라. 

’ (시 안 , 해 성 중 · 고 교사) 
i 

. , , / ‘ --‘ 

(김제 본당 멀알 회원) 
‘ -

-_ . _------------------------ - -~ ------ - ------------"" _.-
------------- -- ----- - ----- ~-- ------ - ------_._---------------------、----- -----------------------------------------------

*교무를의 건강 판리 센터* * 교톨 여러톨외 힘 * 강 추억의 집 * 
‘ f‘ “ 

영진약국 A 타사진관 
t ‘ -i「ii .I E프= 사진판 

-조제약 천품 

김 올태(베드로) 장 날 수〈바요로) 이 준 영(모세) 

O 천동， 성오영훨 건너펀 
짧육교옆 중앙 시장통 • 요거리흥 . 동아여환 앞 

천화 @ 6059 
(선화 (4577) 천확 @ 6094 



숲 정 이 (3) 

口양지쭉口 

藝j 아름다운 여자 꽉 요십이￡떻#늄칼잃1 
i흉흘。심 0↑l써 G삶3 

1”뚫 
교향님 、"- tc:::.\ ‘ 
꺼응성 1>1 1 -二， ，S 낯:얻 

선상하k11 요r*1\‘ 
-------- ‘ξJ-‘ 

鐵
짧원핫1 
훌홉홀??‘§첸 υ 

좋은 책옳 많이 읽으면 

인샘을 몇배 더 잘 살 

수있다 . 

*성 바오로서월 
T.2-7398、 ; 

*이주간의 성경* 
-:7. 1 (월〉 독서 (아모 2 : 6-10 13- 16) 

복음(마태요 8 : 18- 22, 성서 P .17) 
2'(화〉 독서 (아모 3:1-8. 4 : 11-12) 

복음(마태오 8 : 23 - 27 , 성서 P. 17) 
3(수〉 성 로마 사도 축일 

독서 (에페소 2 : 19- 22, 성서 P. 44이 
혹음(요한 20: 24- 29 , 성서 P. 260) 

4(옥〉 독서 (아오 7 : 10- 17) 
복음(마태오 9: 1-8, 성서 P. 18) 

5(금〉 

6(토〉 

복자 안드레아 김 대건 사제 순교)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대축얼 
독서 (역 후 24: 18- 22) 
(로마서 5 : 1-5, 성서 P. 345) 
복음(마태오 10 : 17- 22, 성 서 P . 21) 
복자 깅 신부 외부 챙사 
독서 (이 사66 : 10- 14C) 

(갈라다 아 6: 14- 18, 성 서 P. 436) 
복음 (루가 10 : 1- 9, 성서 P. 154) 

’( ~ *칩철도장청부 ※ 고급실크백지 * 

----------------------------------------------_.------------------------------------------------.... ------------ …--------------- ---------------------------------------------…---------------

고글 선물용， 케의， 빵， 과자， 참살떡 
@교부들때게 l특별 톨인@ 

장의차 꽃상여 · 업판 업판부속 
일체 구>11 

대동 페인트 상사 

대 동 지 업 사 

1. I .동운 네 거리 (풍낭동 1카 η) 
천화 (])5986 

임 도민고(정원) 

미미 제과소 
상엽 은행 옆 ((])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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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톨때게 륙벌g가 톨사 @ 

획 명 확 (그레고려오) 

천주 낭쑤시장 B동 87호 
(천화 (]) 6691 교흰 85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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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제 4 지구 6개본당소식 

1. 오늘 교황주일로 특별 현금 있 음. 
2. 서품식 (7월 3일〈수)， 오전 10시만， 중앙성당) 

@ 사제품 ... 정승현(부안)， 박종근(중앙) , 서석구(장계) 

. @ 부제품 .. . 강안찬(서학동)， 김동준(동이러)， 박중신(함영)， 엄선배 (전동) , 이태주(여수) , 한봉성 (수류) ’ 
깅기수(삼례) 

@ 시종직 .. . 검영환(수류) , 운규현(중앙) , 이종원(전동)， 강덕창(중앙) , 왕수:해 (김재) , 김진석 (남원) , 
한정상(여산) 

@ 독서직 .. . 왕수해 (김제) , 나궁렬 (월영동) , 천대복(삼헤)， 한기호(전동) , 소순형 (천동) , 성태수(둔율동) 
김윤성 (함열)， .김태윤(좋앙) , 김품호(김제) , 이순성' (천동) , 이재철(여산) 

3. 가톨릭 중 · 고등 학샘회 프로그램 연구회 (7월 7일〈일〉 요후 2시， 해성학교) 
4. 전주지구 가톨릭 학샘 연합회 회장단 회의 
해 ;오늘 오후 3시. 곳 ; 노송동 성당. 

※ 각 본당 회장단 (회장 · 남녀 부회장)들의 참석을 바랑니다. 
5. 성 프란치스꼬 제속 전주 방지거 형제호1 (7월 6일〈토) ) 

@심의회 ; 오천 10시 @ 수련 ; 오후 1시만 @ 윌폐회 ;오후 3시 
6. 목요회 월례회 (4얼〈옥〉 하오 7시반， 장소 ; 가툴릭 샌타) 
※ 휘원은 가족을 동반하여 필히 시 간 엄수 참석을 바함니다. 

，...、，...、

(중앙) 
、.../、.../

@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천화 @3874 사도 회 장 이 톨 석 

1. 미사시간 변경 ; (7월 l일~6일) 

월， 수요일(아첨 6시) , 화， 옥요일 (저녁 7시반) , 
금요일 (아첨 10시; 저녁 8시)， 
토요일 (아칭 6시， 저녁 5시) 

2. 사제 서 품식 ; (7월 ’3일 ~천 10시 반) 
본당 소속 박종근(안드레아) 신부넙의 서풍식을 충 
싱으로 축하하며 많은 기쿠 드립시다. 

3. 첫미사 및 축하식 ; (7월 7일 오천 10시) 
많은 교우들의 참석 과 축하릎 바랍. 

4. 서석구 보좌신부님 환영 (7월 7일 공식 미사후) 
충성A로 환영하며 ， 많은 기구 드링시마. 

5.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 공식 미사후) 

6. 성심부녀회 월례회 ; (7월 5일(금) 어머니 미사후) 

7.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8. 교무금 납부 요망 ; 본당 유지비가 부족되여 운영난 
에 옹착되었읍니다 석극적인 협조로써 하느님 사업 
에 헌신합시다. 
口지안 주일 봉헌금 38 ， 424원 ， 감사합니다. 

(로올올) 전화 @7떠2 혈 鍵 훌 휩 훨 
‘J、ι、J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 이사후) 

2. 프란치스교회 제속 형제회 (월례회 마음주일) 
3. 교황 주입니다 (기도와 특별헌금 봉헌 요망) 
4. 노송 성당 신촉에 혈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만원 ; 우영씨. 천 5백원 ; 우영씨， 천원 ; 김순이 (데 
례사) . 박귀 남 (모니 까) . 소인규 (안냐) 
디지난 주 신축기금 14 ， 500원， 누계 1 ， 457 ， 197원 
지난 주 신축 성미 2말， 누계 183말. 

지난 주일 봉헌금 14 ， 540원， 감사합니다. 

(월잔) 천화 ~8082 짧 鍵 휩 훌 훨 
‘.../、J

1. 부녀부 훨례회 (오늘 공식 마 사후) 
회원들의 천원 참석을 바랑니 마. 

2. “숲정 01" 한 가정에 한부씩 . 
정성껏 읽어 주시고 유의사항에 참여해 주시연 강사 
하겠읍니다. 

3. 애령회 기금 조성 성미 
현재 거치지 않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랑니마 . 

디애령희 성마 1말 4되 1홉， 현금 2.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7 ， 497원， 감사합니마. 

(북차) 
、ι、ι

전화 @5238 주업 신부 오 기순 
사도회장 조 성효 

1. 오늘 교황주일 (특별 헌금 있옴) 
2. 사제 서 품 (3<수〉 오천 10시 안 ; 중앙성 당) 

28분의 서풍식에 많은 기도와 예울에 적극 협조합샤 
다. 명생을 옴과 마음을 다 천주닝께 바쳐 품을 말 
는 이 운둘에게 굳은 신앙과 건강을 주시라고 기￡ 
합시마. -2(화)일까지 사무실에 접수 바랍. 
〈본당 신자들의 빠짐없는 협죠 바랍〉 

3. 부녀부 뭘례회 (오늘 공식 마 사후) 
口지난 주얼 마사 참례자수 

10시 ; 256명 . 7시 반 ; 67영 계 323영 
지난 주 성미 1말 5되， 누계 289말 7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 ， 475원， 강사합니다 . 

r、r、r、

(서학동〕 
、-'、-'、-'

천화 (핑2276 

1. 오늘은 교황 주일입니다. 

주임 신부 김 명 월 
사도 회장 이 커 g 

교황을 위해서 기요와 헌금에 인섹치 맙시다.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3. 본당에서 서품 2 분(중앙성당 3(수)10시반) 
상판 강인찬; 부제품. 본당 j찬기호 ; 독서 직. 
두분을 위해 많은 기쿠와 참례를 요망합니다 . 

4. 성경연구 동지회원 (많은 가입 바랍) 
5. 신용조합 소식 
부이사장 방 방지거 (기홈)씨-부이사장 사업 
신임부이상-깅안드레아(한기)씨 당선. 
디지난 주일 봉헌금 9 ， 866원， 감사합니다. 

/、/、

(전톨) 
、ι、ι

천화 @3222 주임 신부 김 함 철 
사둠 회장 송 재 필 

! . 추일 학교 일일교장 (이 헌재 구역장넙 ) . I 

2. 방지거 삼회 글나라 형제효1 (오늘 1시반) 

3. 보좌 신부，부제 환영식 (다융주일 공식 미사후) 
4. 교황 추일 (오늘 교황주일로써 특별헌금 있음) 
5. 재정부 소식 (교무금 미 납하신 붐， 속히 납부요망) 
양혹 서품 

. 정승현 ; 신부， 엄선배 ;부제. 이종원 ; 시종식 . 
한기호， 소순행， 이순성 ;독서직. 

갔 풍 받A심을 진성으로 축하합니다 ; 천동 교우일동 
口지난 주 봉헌금 40 ， 050원， 감사합니다. 

잉앙 보 팡 흩 판 사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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